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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일상생활 ‘뉴노멀 (New Normal)’

From Central Park
to Rockefeller Center 
New York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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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Avenue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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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일상생활 ‘뉴노멀 (New Normal)’

Saks Fifth Avenue
In the day of 70% Sale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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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일상생활 ‘뉴노멀 (New Normal)’

실시간 상황판 자료 / 백신상황
(2021.05.26)

https://coronabo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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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일상생활 ‘뉴노멀 (New Normal)’

자료: GRI 경기연구원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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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온라인 구매 및 AI 기반 쇼핑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 및 홈퍼니싱 (home furnishing) 업계의 약진

▪ 원격학습, 원격의료 등 사회기반 서비스의 디지털화

▪ OTT, 게임,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산업의 성장



소비자 소비 패턴 변화

소비 패턴의 뉴 노멀 (New Normal)

1. 언택트 (Untact) 소비

: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소비하는 현상

2. 홈코노미 (Home + Economy)

: 반강제적으로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바깥에서 여가를 즐기던 것과 같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소비 확대

3. 나를 위한 소비 (Egocentric Consumption)

: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타인을 의식한

소비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비로 전환

자료: 삼정 KMP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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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쇼핑 트렌드

▪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온라인 쇼핑 활성화

▪ 아마존의 유료 회원 (Premium Now)은 ‘알
렉사’를 통해 ‘Whole Foods’ 주문 가능

▪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비대면 쇼핑 확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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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OTT (Over-The-Top) :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을 개방된 인터넷으로 제공

자료: 시사저널 (2020)

▪ 코로나19로 다중시설 이용 기피 현상 지속되며, 스트리밍 플랫폼 영상 콘텐츠 시장 장악력 확대

▪ OTT 시장 성장세 가속화: 2020년 1월 대비 넷플릭스 이용자수 113% 증가

▪ 코로나 사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왓챠플레이의 총 시청 시간 폭증

11
자료: 시사저널 (2021)



홈퍼니싱 (Home Furnishing) 업계 현황

▪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홈퍼니싱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

▪ 가구 및 인테리어 관련 업계의 온/오프

라인 연계 확대

▪ 유통 업계의 홈퍼니싱 제품군 강화 등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자료: 삼정 KMP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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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솔루션

구글 ‘미트 (Meet)’ 줌 (Zoom)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페이스북의
‘메신저 룸스‘

▪ 최대 50명 접속 가능

▪ AR 효과, 몰입형 360도

배경 등 다양한 효과

적용 가능

▪ 페이스북 사용자 16억

파급력↑

▪ 보안 강조, 해킹 우려↓

▪ 3월 사용량 전월 대비 10

배 증가

▪ 파일 공유 및 문서 협업

기능을 제공

▪ MS의 기업용SW 사용 기

업; 문서 기반 업무를 진

행하는 기업에 적합

▪ 보안 기능 강조

▪ 전 세계 사용량 올해 1

월 대비 25배 증가

▪ 최대 250명 참여; 

▪ 10만명에게 실시간 중계

▪ 회의기록을 구글 Drive

저장 및 공유 가능

▪ 하루 3억명 이상이 사용

▪ 보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유지

▪ 간편한 사용성, 고품질 오

디오와 영상이 강점

▪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

자료: 삼정 KMPG, (2020) 13



화상회의 솔루션

▪ 회의/세미나개최, 사내교육, 영업, 업무미팅 등에서도

비대면(Untact)형태의 업무방식 도입

▪ 회의, 세미나, 교육, 영업 등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업

무에도 비대면 방식의 업무 전환이 확산

▪ 디지털 기술 활용, 새로운 근무 환경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기업은 이와 같은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

생산성과 업무능률,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자료: 삼정 KMP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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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솔루션

▪ ‘각’ 데이터 센터 : 팔만 대장경의 보관소인 장경각에서 모티브

- 2016년 친환경 건물 인증 제도에서 데이터 센터로 세계 최초로 최고 등급 획득

▪ 백엔드 시스템과 데이터 투자로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

- 7월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제7차 비상경제 회의 겸 ‘국민 보고 대회’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춘천 데이터 센터에서 화상 연결로 회의 참석

자료: 뉴스핌 (2020.07)
15



비대면 시대의 사이버 위협

16

▪ 비대면 화상회의 등 온라인 활동 증가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우려 증가 (신용우, 2020)

▪ 사이버 보안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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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혁명을 이끌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 모바일혁명을 이끌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 초고속통신망 : 3G => 4G => 5G

-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

- 모바일 대용량 반도체

➔ 시공 초월한 초연결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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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빅뱅 초래하는 9대 빅테크

신 신용분석=> 정보비대칭성 완화

시공간 제약 없는
초연결
모바일 금융

신 보안체계
신 결제제도

신 화폐금융제도

• 모바일 : 점포=> 모바일 (글로벌 모바일 네크워크)

• 모바일 결제: 카드 =>모바일 =>QR코드

• 비대면인증: 대면 거래=> 비대면 거래

• 빅데이터: 심사분석=>빅데이터분석

• 클라우드: 빅데이터 저장

• 인공지능(AI): 인간분석=>인공지능 머신/딥러닝분석

• 암호화기술: 프라이버시 보장 익명거래 가능

• 암호화폐: 페이퍼화폐=>디지털화폐

• 블록체인: 중앙집중결제보안=>디지털분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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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inancial Services - Disruptive Innovation

• Non-face-to-face transaction 

• AI-based big data analysis

• The proliferation of Internet bank 

• Crowdfunding 

• P2P financial transactions 

• Virtual Currency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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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금융혁명 – 금융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은행:
예금 대출
안전자산

증권:
상품판매
위험자산

보험

카드

방화벽

방화벽

방화벽

산
업
자
본

금
산
분
리

모바일
회사 1

예금 대출

상품판매

보험

카드

모바일
회사 2

모바일
회사 3

통신

SNS

포탈

전자
상거
래

현행 미래

이슈 * 금산분리규제혁파 * 안정과 혁신 * 국경간 거래 규제 협력

금융IT 융합전문 감독인력 필요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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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

▪ 커머스, 콘텐츠, 결제 등 이용자들의 소비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

-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의 메신저나 간편결제, 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를 넘어 ‘쇼핑’으로 사업 영역 확장

-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 

- 카카오의 ‘카카오쇼핑라이브’

▪ 빅테크의 사업 확장

- 금융영역으로의 진출

자료: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946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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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부터 야식주문까지… 하루 600만건 디지털 페이로 결제 자료: 매일경제 (2020.08.12)

❖ 삼성폰의 캐시비 교통카드 → 삼성페이의 신용⋅체크카드 → 배달앱의 배민페이 → 쿠팡 앱의 쿠팡페이

– 간편송금결제서비스: 핀테크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 테크핀 (네이버, 카카오) & 유통 (쿠팡, 신세계)

– No Cash: 디지털 화폐, 디지털 지갑, 현금없는 은행점포 (ex: KB국민은행 남부터미널지점)

▪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지갑’ 시대에 맞춰 디지털 화폐로 전환 자료: 매일경제 (2020.08.12)

❖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금융의 판이 바뀐다: 결제⋅송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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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규모 비약적 증가 - 인터넷 모바일 송금비중 89%

자료: 동아일보 2020. 6. 15
24

자료: 동아일보 2020. 6. 15



후불결제도 가능한 간편결제 공습

자료: 동아일보 2020. 7. 10 25



골목상권도 간편결제

자료: 한국경제 2020. 7. 14 26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 연합뉴스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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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가능한 QR(Quick Response) 코드 서비스

자료: 동아일보 2019. 5. 31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BC카드

제휴사

일본 라인페이
(라인)

중국 위쳇페이
(텐센트)

중국 알리페이
(알리바바)

중국 유니온 페이

출시국가 일본 등 (2019. 6) 일본 등 (2019. 6) 중국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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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핀테크 증가

자료: 한국경제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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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 해외송금업 진출 허용

국내 주요 해외송금 스타트업
▪ 2017.7.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업 진출 허용

-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시작

- 시중은행은 해외송금을 처음 신청할 경우

지점에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

- 소액 해외송금업체들은 비대면 인증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

- 이들 업체는 송금액의 1.0~1.5% 수준의수

수료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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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해외송금서비스

자료: 매일경제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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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송금시장 규모

자료: 매일경제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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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Open Banking)

오픈뱅킹 은행의 핵심기능을 표준화하여 개방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 ＂공동결제시스템 "

‘19.10.30. 대형은행 10개 시범운영 : ‘ 19.12.18. 시중은행 18개, 핀테크기업 31개 정식 가동.

송금⋅결제망을 표준화하고 개방해서 하나의 App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하는 금융서비스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핀테크 끝판왕’ 종합지급결제사업자 1호 업체는 누구? 

→ 플랫폼 사업자!!

• 핀테크 업계의 마지막 단계

❖ 단일 라이선스; 최소자본금 200억? 

Cf) 금융투자업 30억; 핀테크업 3~20억

- 자금이체업

- 대금결제업

- 결제대행업

❖ 금융결제망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핀테크 끝판왕: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료: 아이뉴스24 (2020.08.11) 34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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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Big Tech)의 등장

빅테크: 기술 (Technology)을 가진 플랫폼 기반으로 방대한 고객을 보유한 대기업

• 혁신성, 효율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

• 특히 EMDEs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cs) 영역과

자영업, 중소기업 영역에서 활발한 금융 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는 지불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 중에 있음

• 금융 회사와 협력 및 경쟁을 하며 다른 규제와 형태 아래서 발전 하고 있음

• 하지만, 재무적 안정성 및 건정성, 유동성, 운영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자료: 이군희, KMDI 세미나 자료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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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

자료: 코스콤 리포트 (2020) 38



네트워크 활용한 플랫폼 선점 (Network Effect)

▪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산업은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격차 갈수록 확대되는 특성

▪ 핀테크 활성화에 뒤지면 선발주자에 비해 격차가 갈수록 커져 한국금융산업은 낙후될 우려

▪ 핀테크 활성화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내놓으면 한국금융산업의
도약 계기 될 수 있을 전망

▪ 전통적 금융 산업 : 금융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

▪ 모바일 시대 : 금융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금융을 지배
- 10년 내 전통금융 추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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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

자료: 동아일보 2019. 7. 3

▪ 테크핀 = Technology + Finance 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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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 : 테크핀

미국의 FANG & FAANG

미 IT업계를 선도하는 페이스북 (Facebook), 아마존 (Amazon), 넷플릭스 (Netflix), 구글 (Google) ; 애플

(Apple)까지 가세하여 FAANG 을 일컬음. (*한국 = NKN)

• 뉴욕 증시, 고용지표에 웃고 코로나 확진에 떨떠름

• 미국 IT 공룡 FANG, 미 하원 청문회 출석해 반독점

위반 관련 증언, IT 주 랠리에 찬물 될지 의문

• 반독점 조사 마무리 후 디지털 시장 개혁을 위한

새 입법안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음

• 2020. 7. 14. 현재 환율 기준

애플의 시가 총액 약 1900조 (삼성전자 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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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료: 일요경제 2020. 3. 6.

▪ 미국 : IT 대기업 금융시장 진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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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 네이버-손정의 손잡고 日야후·라인 경영통합 추진=> 알리바바에 도전

가입자 5000만 명
페이페이 가입자
1900만 명

가입자 8000만 명
라인페이 가입자
3700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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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 중국 홍콩 : I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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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 주요 IT 기업 금융산업 진출현황

45



국내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 : 테크핀

▪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Big Tech)’ 기업이 금융 시장에 빠르게 침공

▪ 가입된 수천만 명의 고객 기반을 무기로 금융/쇼핑/콘텐츠를

아우르는 결합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

“금융업은 하지만, 금융사는 안 한다”

• 포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른 금융사와 협업

• 네이버의 강력한 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정면돌파”

• 17년 ‘카카오 페이’를 통해 전자 금융업 진출

• 간편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등 서비스 확대

• ‘카카오 뱅크’ 또한 출범하여 은행업에도 진출

• 카드사, 증권사 등 타 금융사 상품 중개 후 수

수료를 받는 플랫폼업자 면모도 선보임

자료: 한국경제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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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

네이버의 ‘끊임없는 세포 분열’

• 사내독립기업 ‘컴퍼니 인 컴퍼니 (CLC)’ 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

- 쇼핑, 웹툰, 클라우드, 금융 등 내부 관련 조직을 독립

• 핵심 서비스인 검색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 데이터 기반 마케팅 및 네이버의 기술 &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형 스토어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개편

• 네이버 쇼핑 이용자들의 결제 과정 단순화 및 간편화를 위한

네이버페이 개발

자료: 매일경제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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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

카카오의 ‘무한 인수‘

•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와 일상의 각 영역을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주력

• 종합 교통 서비스 플랫폼 ‘카카오 T’와 카카오톡, 카카오 지도, 네비게이션

등 이용자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최근에는 기업간 거래 (B2B) 영역으로 세를 넓이는 중

- 2014년 포털 사이트 ‘다음(DAUM)’ 합병

- 2016년 국내 최대 음악 서비스 ‘멜론(Melon)’ 인수

- 대규모 빅딜로 단숨에 콘텐츠/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연매출 3조원이

넘는 성장 기록 자료: 매일경제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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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

자료: 삼정 KMP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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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공습 시작

▪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 (2019.11.1) : 금융서비스 플랫폼

▪ 금융사제휴 네이버 통장 출시 : 미래에셋대우와 제휴 (2020.06)

▪ 보험 진출 (2020.09) : 보험업계 폭풍전야

▪ 대출시장진출 (2020. 12) : (소상공인) 3.2% 최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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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보험

▪ 네이버 보험 이르면 (2020) 9월 본격 시동… 보험업계 ‘폭풍전야＇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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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출

(자료: 한국경제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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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출

자료: 조선일보 2020.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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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장 대출 보험

▪ 네이버, 통장 대출 보험까지 진격 알리바바 그룹과 유사

자료: 동아일보 2020. 6. 23 54



플랫폼 투톱의 엄청난 금융확장

자료: 한국경제 2020. 7. 29

보험 출시
대출 출시

손해보험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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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빅테크 핀테크 비교

자료: 서울경제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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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빅테크 금융

자료: 서울경제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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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vs 빅뱅크 vs 핀테크… 미래금융 패권전쟁

▪ 빅테크 vs 빅뱅크 vs 핀테크… 미래금융 패권전쟁

자료: 한국경제 2020. 7. 204대 금융그룹 합한 시총: 네이버 시총 미달
58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7.24)

- IT 유통 공룡도 예금, 대출 제외 은행업 가능

자료: 한국경제 2020. 7. 27

예금 / 대출
업무 제외

(14년 만에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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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전자금융업

자료: 한국경제 2020. 7. 27

▪ 계좌 개설·후불결제…모든 은행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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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핀테크/테크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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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핀테크 기업

▪ 1위 앤트파이낸셜 : 전자상거래회사 알리바바의 금융지주회사

- Ali Pay,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신용평가 전방위 금융업 진출 영위

▪ 2위 그랩 파이낸셜 : 공유자동차 그랩의 금융지주회사 QR코드 결제 Grab Pay, 보험, 소액대출

- 2012년 말레이시아 창업, 2014년 싱가포르 이전, 현재 동남아 6개국 1억 4400만 명

지난해 매출 10억 달러 달성 유니콘 진입

▪ 3위 징둥디지트 (전 징둥파이낸셜) : 징둥그룹의 디지털과학기술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신용평가 전방위 금융업 영위

▪ 금산분리 제한 없이 ICT기업이 금융업 진출해 유니콘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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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 50대 핀테크산업(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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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포스트 코로나 ‘뉴노말’

II. 정보혁명과 빅테크

III. 빅테크의 금융공습

IV. 인터넷 전문은행

V.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VI. 빅테크와 기업생태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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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크

▪ 최근 Finance와 Technology의 결합인 핀테크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

- 인터넷전문은행 : 소수의 영업점 혹은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등 전자매체로 운영

- 일본 :  주로 은행과 비금융기업의 공동출자 방식

* 재팬넷뱅크(야후), 라쿠텐뱅크, 지분뱅크(KDDI), 

- 중국 :  비금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방식

* 마이뱅크(앤트파이낸셜 30%) , 위뱅크,(텐센트 30%) 

- 유럽 :  은행의 자회사 형식으로 은행의 영업채널 성격

* Yaap(Telefonica), Telenor Banka(Telenor), Paypal

* ‘EC 제2차 은행업 지침(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무제한

- 미국 :  비은행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설립 ; 가격경쟁으로 고객확보 → 건전성 악화

* The Pitney Bowes Bank, First Electronic Bank

* ILC(Industrial Loan Company)제도를 통해 ICT기업 비롯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소유가능

65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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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터넷 뱅크

▪ ICT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후에 자산규모 성장 및 경영 성공하여 흑자전환

- 재팬넷은행 , 라쿠텐은행 등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지분 인수 후 각각 연평균 15%, 
연평균 9% 자산규모 성장 기록

▪ 초기 설립시부터 ICT 기업이 주도하여 모회사의 역량을 활용

- 예를 들어, 일본 지분은행은 모회사 KDDI의 통신역량을 활용하여 모바일뱅킹에 특화하여 성공

- 통신사 KDDI와 도쿄미츠비시 은행이 합작(50:50)하여 ’08년 설립; 

-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선 후발주자이지만 자산기준 연평균 47.6%로 빠르게 성장

- 편의점 ATM과 우체국 ATM 등과 지속적 제휴로 고객에게 점포방식보다 접근성이 더 용이하도록
서비스 제공 (재펜넷은행)

▪ 개별 인터넷은행 고유의 차별성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 필요

-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

▪ AI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축적 필요

-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금융산업의 시스템적 리스크 심화 가능

- 빅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슈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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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터넷 뱅크
은행명 주요 비즈니스 모델 및 특징

재팬넷은행

(2000)
- 모회사 플랫폼과 연계: 야후옥션과 연계한 간단결제 등

-거래내역을 메일로 시간, 초 단위까지 입금통보

-편의점 ATM과 우체국 ATM 등 지속적 제휴로 점포방식에서 용이성 증대

세븐은행

(2001.05)

-‘24시간365일 끊임없는’ 원칙으로 일본의 22000 세븐은행 ATM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휴 금융기관 등의 카드로 입츨금 및 송금이 가능한 편리성

-세븐은행 ATM을 비롯한 PC, 스카트폰 등으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해외송금 등

이용 가능한 ‘계좌서비스’ 제공

-해외카드 소지자, 외국인에게 용이한 엔화 인출서비스 제공

소니은행

(2001.06)

-대출 및 투자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 등 무료
-주택담보대출상품이 강점으로 오프라인점포를 통한 대출상담 서비스도 제공

라쿠텐은행

(2001.07)

-모회사 ‘라쿠텐닷컴’ 전자상거래 지원과 확장; 

-라쿠텐 쇼핑몰에서 결제시 수수료 절감 및 포인트 적립

-페이스북과 라쿠텐은행 App 연동된 송금서비스로 별도의 결제절차 생략 등

고객편의성 향상

-초기전략인 ‘뱅킹서비스’ 중심의 고객편의성 제공 (영업시간 해소) -> 결제와

대출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전자상거래사이트 회원 구매내역 분석, 맞춤형 금융서비스 : 쇼핑몰 포인트

적립 후 ‘머니 브리지’ 통해 라쿠텐 증권계좌와 연계 통한 고금리 예금상품

제공

이온은행

(2007.10)

-대형마트인 이온을 기반으로 ‘이온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할인혜택과

이온몰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와온(Waon)'을 제공

-은행권 영업시간(9am~3pm)과 달리 이온마트의 이온은행 지점은 마트

영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9am~9pm)로 고객편의성 증대

지분은행

(2008.06)

-통신과 금융의 합작으로 경쟁력 확보, 모바일 뱅킹 특화된 서비스 제공

-KDDI(최대주주)와 은행의 고객정보 활용으로 계좌개설시 빠른 진행과

비대면방식 계좌개설로 고객편의 제공

-통신을 비롯하여 은행, 온라인쇼핑 등에서 고객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ATM 이용, 타행 이체수수료를 무료로 제공

스미신SBI넷은행

(2007.09)

-일본 최대 온라인 증권사인 SBI증권과 연계한 계좌로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함

깨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다이와넥스트은행

(2011.04)
-다이와넥스트은행 설립목적은 다이와증권의 고객채널 확보

-예금상품경쟁력(고금리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실현하고, 이는 모회사인 증권

사의 운용을 통해 타은행과의 차별화 68



일본의 인터넷 뱅크

은행명 (업무개시) 설립 당시 주주현황 현재 주주현황 (의결권 %)

재팬넷은행

(2000)

사쿠라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일본생명보험상호회사

후지쯔

NTT 도코모

도쿄전력

NTT 동일본

미쓰이물산

50%

10%

10%

10%

5%

5%

5%

5%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야후

일본생명보험상호회사

후지쯔

NTT 도코모

동일본전신전화

미쓰이스미토모보험

마쓰이생명보험

스미토모생몀보험

41.16% (59.7)

41.16% (10.4)

6.97%

4.65%

2.32%

2.32%

0.46%

0.46%

0.46%

세븐은행

(2001.05)
세븐&아이홀딩스

세븐&아이홀딩스

세븐일레븐 38.1%

소니은행

(2001.06)

소니

미쓰이스미토모은행

JP모건

80%

16%

4%

소니파이낸셜홀딩스 100%

라쿠텐은행

(2001.07)
라쿠텐그룹 100% 라쿠텐그룹 100%

이온은행

(2007.10)
이온 100% 이온 100%

지분은행

(2008.06)

KDDI 

미츠비시도쿄UFJ은행

50%

50%

KDDI 

미츠비시도쿄UFJ은행

50%

50%

스미신SBI넷은행

(2007.09)

스미토모신탁은행그룹

SBI 홀딩스

50%

50%

스미토모신탁은행그룹

SBI 홀딩스

50%

50%

다이와넥스트은행

(2011.04)
다이와증권그룹 100% 다이와증권그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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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 중소영세기업대출 (1조 위안), 농촌대출 (180만건. 2110억 위안), 농촌결제서비스 (500억건. 1.8억명)

▪ 온라인보험가입자 4억명 (농촌 1억 5천만), 자산관리이용자 3억 4천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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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캐피탈원

▪ 점포 없는 모바일뱅크, 인터넷전문은행

- 샌프란시스코에 고객애로 상담 위한 카페만 두 개

▪ 직원수 5만 명 중 2만 명이 IT인력

- 이 중 2천명이 UI UX를 통해 고객을 모바일 플랫폼에 잡아두기 위한 웹디자이너

▪ 1994년, Virginia 기반 Signet Financial Corp은 신용카드 부문을 분사시켜 Capital One으로 rename 함

▪ 출범 초기에는 신용카드밖에 없는 소위 ‘Monoline Bank’였음. 

- 이후 Auto Loan분야와 Retail Banking으로 진출하면서 사세가 확장됨. 

- Virginia주 이외의 주로 확장, 주로 On-Line Banking 형태로 진출

▪ 이후 20년 만에 미국 8대 은행으로 올라섬. 

- 이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비약적 성장을 이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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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확대

- 2015년 4월3일 케이뱅크, 7월27일 카카오뱅크의 출범

- 가격 경쟁력, 이용편의성을 바탕으로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감

-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자본금확충의 문제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실정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통과(2020.04.29):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케이뱅크

- 2019년 12월, 토스 인가 획득, 2500억 초기자금 (2021년 하반기 본격적인 영업 예상)

출범일
고객수(명)

(‘19.04)

순이익(억원)

(‘17 --> ’18 (4분기))

순이자마진 상승

(전분기 대비)

케이뱅크 15.04.03 약 100만 -838 --> -797 (-217) -0.04%포인트

카카오뱅크 15.07.27 약 900만 -1045 --> -213 (-51) 0.06%포인트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72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 KT : 케이뱅크 (2017.04.03); NH투자증권과 협업마케팅 - 나무(NAMUH) 증권계좌

▪ 카카오 : 카카오뱅크 (2017.07.27); 카카오페이증권 (2020.02) – Acorns 모델

▪ 토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2019.12); 본인가 심사 4개월째 (2021. 3분기 예정);

토스증권 (2021.03) – Robinhoo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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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 시대에 물만난 인터넷 은행 3파전: 가입자 & 수익모델

- 카카오뱅크: 플랫폼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절반 (1200만명) –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적금

-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KT → BC카드) : 현재 120만명 ; 플랫폼화 (KT대리점) - 주택담보대출

- 토스뱅크: ‘토스’ 플랫폼의 확보된 1700만명 가입자를 토스뱅크로 고객 유인 예정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

- 카카오뱅크: 2019. 137억 순이익; 20.1Q. 185억(+)

- 케이뱅크: 2018. 797억원, 2019. 1008억원 적자

- 주요 수익원은 예대마진 기반의 이자수익

(비중 80~90%)이 대부분 → 수익다변화 필요

- 해외 유사 산업분야 출자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방식 검토 필요: 홍콩, 일본 등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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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질주

자료: 동아일보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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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의 질주

자료: 한국경제 2020. 8. 6

▪ 카카오뱅크, 2020. 상반기 순익 5배 증가, 2021 하반기 IPO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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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현황

자료: 조선일보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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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 일지

자료: 한국경제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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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 시동

자료: 매일경제 2020. 7.1

▪ 주담대 비대면대출, 업비트와 제휴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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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 안착

자료: 연합뉴스 2021. 4. 1 80



▪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에 따른 모기업 연계 영업 어려움으로 초기 수익기반 취약

▪ 과도한 금융규제

- 무점포 비대면 거래인데도 점포중심 기존 은행 규제 그대로 적용

- 기존 은행과 같은 자기자본규제

▪ 빅데이터 규제로 중금리대출 어려움

▪ 과도한 자본금 부담

▪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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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 기업의 해외진출

▪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기 어려운 설정이어서 한국 ICT기업들은 해외로 진출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앤트타이낸셜 산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전방위적인

금융회사 운영 시스템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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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포스트 코로나 ‘뉴노말’

II. 정보혁명과 빅테크

III. 빅테크의 금융공습

IV. 인터넷 전문은행

V.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VI. 빅테크와 기업생태계의 미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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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용분석

▪ 빅데이터 신용분석으로 중신용계층에 중금리대출

84



▪ 미국 중국 홍콩 등 신용분석에 빅데이터 8만~10만 여 개 사용해 신용분석 높은 정확도

▪ 한국은 30~50여 개 사용해 빅데이터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

- 데이터 개방에 폐쇄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공공데이터 미개방 : 세무 경찰 데이터 등

▪ 향후 금융 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데이터 개방이 불가피

- 금융은 돈이 흐르는 산업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데이터 산업으로 변신

▪ 각 국,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산업을 신수종 산업으로 육성에 박차

급증하는 빅데이터 기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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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빅데이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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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확장 중 MS 빅데이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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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말 대통령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선언에 이어 정부와 여당은 2018년 11월 22일 개인정보
규제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가명정보를 신규 제품·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
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3개 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

▪ 2018. EU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공식 발효되고, 구글과 페이스북 제소

- 디지털 단일시장 구상의 한축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데이터 보호 ; 데이터보호책임자 (DPO) 지정 ; 데이터 유출시 사고발생 72시간 내 보고

- 오히려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써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빅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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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빅브라더스 우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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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별 적용 서비스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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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인지·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연평균 38.4%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연구보고서)

▪ 시장규모는 2019년 262억 달러 (약 29조원)에서 2025년 1840억 7000만 달러 (약 203

조 6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인공지능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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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 우선의 인공지능 (AI) 윤리기준

92

▪ AI를 개발하거나 활용 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확보

- AI 국가전략 주요 과제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의 후속 조치

- 3대 원칙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10대 요건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선 △연대성 △데이

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윤리기준 실천 노력

- AI 윤리기준을 마련한 기업⋅기관은 2019 5% → 2020. 45%로 급증 (자료: 캡제미니) 

- 구글의 7가지 AI 윤리 원칙: (2018) △ 사회적 유익성 △ 불공평한 바이어스 방지 △ 안전성 확보

를 염두에 둔 개발과 실험 △ 설명 책임 △ 프라이버시 원칙 적용 △ 과학적 탁월성의 탐구 △ 기

본이념에 따른 기술 제공 등

- IBM: AI 접근법과 원칙을 상세히 공개

- EU: ‘인간 중심‘ AI 윤리 기준 발표

자료: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2/13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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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공포와 IT 공룡 기업들의 독점

▪ 기술 혁신에 대한 공포 증가와 기술 진보의 과실은 IT 공룡 기업들이 독점하는데 대한 대응

1. 영국의 구글세 도입

• 구글, 페이스북 등 영국 내에서 매출 2% 과세

2. Amazon Go 추가 확대 자제

• ‘아마존 고’는 고용 잠식 우려로 추가 전개를 자제시키는 중

3. 페이스북 스캔들

•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 악성 댓글에 대한 직접적 책임 부여

4. Amazon 최저임금 인상

• 시급 $15로 인상

5. 트럼프의 ‘실리콘밸리‘ 거대기업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적시

6. 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 논의

• 공정위의 조사 방침

자료: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2020.07) 94



비대면 사기 리스크 및 디지털 역기능

사기 유형

• 명의 도용

• 인증 수단 도용

• 계정 탈취

• 허위 신청 정보 기재

• 파밍

• 입출금 계좌 내 이체, 인출

• 스미싱

• 보이스 피싱

• 모바일 기기 도난 및 분실

• 대출 개설

• 카드 발급

자료: 이군희, KMDI 세미나 (2020.07.08)

개인정보 유출

• 전자금융업 IT업계의 한계 : ‘페이’ 간편송금 서비스 보안

• 토스: 2019.07. 고객센터 직원이 이용자 번호 유출

• 카카오뱅크” : ‘강제 실명노출’ 

• 롯데멤버스 : 2019.02. 신용카드 정보 노출, 엘페이 보안취약

자료: 파이낸셜 뉴스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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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측면

- 언택트에 최적화된 기업<->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 도입

- SNS를 통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고객 접점 대응 가능

-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재 기업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

- D2C 채널 전략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함

▪ 중·장기적 측면

-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체제 및 공급망 구축

-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사업 다각화

-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 모색

- 특정 국가 및 특정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공급선 다변화 기반 리스크 전략 필요

자료: 삼정 KMPG (2020)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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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기업

▪ 디지털 생태계의 확장과 연결성

- 디지털화로 인한 기존 기업에 대한 위협과 기회 : ex) 아마존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 기존 모델의 파괴 : ex) Digital Finance – Disruptive Innovation 

- 공유경제의 몰락? : ex) Uber; 에어비엔비; 

▪ 디지털 시대를 위한 4가지 비즈니스 모델

- 공급업체: 최종 소비자에 대한 부분적 지식

- 멀티채널 비즈니스: 고객에게 물리적 채널, 디지털 채널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힘.  

- 모듈 제조업체: PayPal 등 모듈업체는 여러 에코시스템에 적용가능한 Plug & Play 제품/서비스 제공

- 생태계 driver: 아마존, Fideloty, Aetna, Apple 및 MS 등의 회사는 타 공급업체와 생태계를 구축

▪ 미래기업 역량의 강화

- 디지털 기능과 역량 개발 – 파트너십 구축

- 고객의 니즈 파악: 소셜미디어 활용, 

- 통합된 다중 채널고객 경험의 개발: 생활 사건의 맥락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킴 자료: 삼정 KMP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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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기업

금융기업

Global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20. 1Q)

회사 분야

Exxon Mobil Oil & Gas

General Electric Multi-domain

Microsoft Corp. Technology

Citigroup Bank

AT&T Telecom

Gazprom Energy

Toyota Automobile

Bank of America Bank

ICBC Bank

Royal Dutch Shell Oil & Gas

429

363

272

246

245

230

228

252

224

214

회사 분야

Microsoft Corp. Technology

Apple Technology

Amazon.com Technology

Alphabet Technology

Alibaba Group Technology

Facebook Technology

Tencent Technology

Berkshire
Hathaway

Multi-domain

Visa Payment

Johnson
&Johnson

Heath care

1,200

1,113

970

521

475

471

440

799

357

345

시가총액 시가총액

Tech기업

금융기업

단위 : 십억달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상위 7개 기업이 Digital Tech 기업으로, 

이는 금융에 있어 Digital Transformation의 성공여부가 향후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의미

Global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17. 1Q)

단위 :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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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정책 리스크

•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KIKO 사건, 저축은행 사건, 동양증권 사건, DLF 사태 등)

• 금융 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영업행위 감독의 중요성

•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 2020년 3월 법안 통과; 2021년 3월 시행

•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준수의 6대 원칙

• 금융 회사 <-> 소비자 사이의 이해 관계 문제

• 설명 의무에 매우 치중 되어있는 법률

자료: 이군희, KMDI 세미나 자료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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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금융의 방향

▪ 소비자 중심의 비전 설정과 실행

- 고객(소비자) 중심의 비전과 고객경험의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fill the gap

ex) 알리바바: 다수의 플랫폼이 ‘수퍼 앱＇을 보조하여 사회적, 비즈니스적, 재무적 기능을 보조

- 팬데믹 이후의 소비자의 행태와 니즈 분석 필요

▪ 블록체인의 활용

- 블록체인과 은행 간의 협업 방안의 도출

- 중앙화 된 기존 은행 체계와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간의 협업은 사회적 합의의 협력을 필요로 함

- 탈중앙화: 포용금융에서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사용에 의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 금융기업의 조직적 변화

- fast cycle 산업의 flat 조직, 의사결정의 신속성, 업무부서간 (특히 기술부서와 업무부서)의 소통

- 변화에 대응한 speedy, agile, nimble & fast 한 적응력: 팀워크 강조. ex) two pizza team 

▪ 이니셜 DID 연합

- ‘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 신원인증, 분산 신원인증으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

- 2019년 7월부터 국내 주요 금융 서비스 기업과 이동통신사가 모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증명 생태계를 추진하고 있음

- 전자 증명 시장이 성행하는 것도 비대면 사회의 중요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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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01

▪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면 검토 (김현경, 2021)

- 국회 논의중인 플랫폼 규제법안들 대부분이 ‘승자독식‘ 또는 ‘서비스 고착‘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플랫폼 중개에 대한 판단, 거래의 빠른 변화 이동성, 양면(다면)시장 특성, 멀티호밍, 군집시장, 탈영토성, 망 영향성 등의 특성를 고려할 때

- 진입장벽의 정도,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판단, 전 산업 관련성 및 글로벌 경쟁을 감안할 때

- 규제에 있어서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한 신중성, 다부처 과다⋅ 중복규제의 지양, 국제경쟁력 확보를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출처: 김현경 (2021),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대면 시대의 ⌜정보통신망법⌟

102

▪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인 논의 필요 (신용우, 2020)

- 국가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정립

- 민간 ⋅ 공공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강화

- 정보통신망 취약점 점검을 위한 선제적 대응 검토 => 화이트해커

- 국제 사이버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한 유럽사이버범죄협약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Convention) 검토

▪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 ‘백도어’ 개념 도입: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망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망이나 관련 시스템에 설치하여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

-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 마련 권고하고, 정보보호 인증 실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 명시적 근거 마련하여 예방 ⋅ 대응 ⋅ 협력 활동 등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향상



알고리즘 의무제출 명시한 ⌜정보통신망법(안)⌟

103

▪ 포털 뉴스배치 알고리즘의 의무제출 법안 관련 논의

-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가 편향적이라는 비판 제기

-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 2021. 3. 개정안(이원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와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와 형태, 기준 △이용자 정보의 안

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알고리즘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104

▪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요구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4월 개정안 발의

-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

- AI 핵심개념인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 기대



디지털 포용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105

▪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실현” 

- 차별 없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정보 접근성 보장의 확대, 지능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지능정보역량 제고: 기초 교육 여건 확충, 정보역량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 취약계층 경제 ⋅사회활동 참여 촉진: 정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역량 제고, ICT 기반 사회적 기업 지원

▪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방향

- 기술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장 대상의 확대: 장애인⋅고령자에서 아동 ⋅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로 적용 범위 확대

-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시스에 포함



4차산업혁명의 경쟁력으로서의 네거티브 규제

106

▪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뉴노말시대의 디지털 뉴딜 핵심과제

- 데이터 댐: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데이터 댐의 핵심으로 학교, 공장, 병원의 지능화 가능

-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조원 이상 투입에 의한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 전략 수립

- 블록체인: 본인 확인과 선거 등에 적용하여 신뢰와 안전성 향상 가능

▪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로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업의 현실

- 급격한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기존 열거주의식 포지티브 규제 ⋅ 법체계의 한계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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